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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24년 법제처 정책 돋보기]

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
법령부터 조례 정보까지 한 눈에

- 2024년부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를 조례까지 확대 제공

  법제처(처장 이완규)는 2024년부터 기존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

스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된 정보까지 확대하여 제공할 계획이라

고 밝혔다.

  법제처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(www.easylaw.go.kr)는, 소관 부

처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일반 국민이 접근하기 어려운 생활에 관련된 법

령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가정ㆍ노동ㆍ복지 등 생활 주제별로 

구분하고 책자, 카드뉴스, Q&A 등 다양한 형식으로 가공ㆍ재구성하여 이해

하기 쉽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, 현재 일일 평균 12만 명 이상의 국민이 이

용하고 있다.

  2023년까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소관 부처를 중심으로 수평적으로 

구분된 법령 정보를 주제별로 모아 해설하여 제공하고 있었으나, 제공 범위

가 법령에 한정되어 있어 국민의 삶에 밀접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

된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.

  이에, 법제처는 2024년부터 국민이 필요로 하는 법령뿐만 아니라 조례에 

규정된 정보까지 알기 쉽게 정리하고 주제별로 모아 생활법령 콘텐츠와 연

계하여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궁금해 하는 법령 정보를 보다 쉽고 완결성 있

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

  예를 들어, 상가에 설치할 수 있는 간판의 수량을 확인하려는 경우에 기존

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는 관련 법령에 따라 3개 이내의 범위에

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까지만 확인이 가능하고 



이용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된 수량을 직접 찾아 확인해야 

했으나, 2024년부터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를 통해 법령에 규정

된 정보를 확인하는 동시에 이와 연결된 생활조례 서비스를 통해 각 지방자

치단체의 조례에 규정된 업소별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까지 한 번

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.

  이완규 처장은 “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, 국민들의 삶에 

미치는 조례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생활에 필수적인 정보

도 조례를 찾아봐야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.”라면서 “법제처는 

생활조례 서비스를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법령부터 조례까지 막힘

없이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마주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

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.”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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